
1/16

Center for Future Warfare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 연구센터 워킹페이퍼 No. 33  (발간일: 2020. 2. 17.)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시 장·단점 분석을 중심으로  
문장권 육군 제 3사관학교

<차  례>

 Ⅰ. 서론

 Ⅱ.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의 필요성

     1. 한반도 안보환경과 합동신속대응부대 

     2.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역할 고찰

 Ⅲ.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시 장·단점 분석

     1. 선진국 신속대응부대 운용부대 장·단점 분석

     2. 한국군 합신속대응부대 창설시 장·단점 분석

 Ⅳ. 정책제언

     1.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 대비 체계적·과학적 분석의 필요성

     2.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을 통한 합동성 강화 토대 구축

 Ⅴ. 결론 

 



2/16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1)으로 촉발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최근 지구적 차원의 안

보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위기 발생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구비한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창설 배경과 과정, 역할을 고찰하

고 나아가 그 장·단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첨단과학기

술의 발전 양상은 정보과학기술(IT), 로봇공학, 양자컴퓨터, 자율자동차 등 새로운 과학기술들을 

기존 기술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융합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변화와 함께 지구적 차원의 안보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그리고 러시아의 재부상 

등은 새로운 안보질서의 도래를 이끌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쉽게 예측

할 수 없으며, 불확정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

군 역시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다양한 개혁과 변모를 요구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탈냉전 이후 

다양한 국내외 행위자의 등장과 이해관계의 첨예화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국가이익 실현을 뒷

받침해줄 수 있는 군대로의 변모가 주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글은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시 장·단점을 군사혁신의 개념틀을 원용

해 바라보고자 한다. 군사혁신은 세 가지 분야, 즉 전략 / 교리 분야, 군사기술 분야, 조직 / 편성 

분야의 혁신을 통해 전투효과가 증폭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박봉규 

2003, 215). 이 글에서는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창설을 이러한 틀에 비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위기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합동신속대

응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안광수 등 2011), 일부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신속대응군을 

운용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군에서 합동신속대응

부대를 창설할 시 군사혁신 차원에서 예상할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 미래 한국군이 나아

가야 할 군사혁신의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  4차 산업혁명은 1) 과학기술의 생산혁명 2) 경제사회의 분배혁명 3) 인간의 소비혁명이라는 세 층위에서 자기
조직적으로 발생한다. 기술과 사회와 인간이 총체적으로 융합하여 이른바 초생명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민화(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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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 배경과 과정 및 역할 고찰

1. 한반도 안보환경과 합동신속대응부대

   1) 한반도의 안보환경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등 선진국들이 신속

대응군을 운용하는 배경에는 각국의 안보환경이 있다.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이들 국

가들에 비해 더욱 엄중하다 할 수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냉전이 종식되었으나, 한반도 수준에

서는 여전히 냉전적 대결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반도는 세계적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대립구도 속에 위치하여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상당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지만 천안한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 보여주듯 북한 위협이 위기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상황을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안광수 등 2011, 67-70).

작금의 한반도 안보환경 특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공세적

인 군사태세와 남북 대결양상의 지속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핵무기, 미사일 등의 대

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비대칭전력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군사

력의 상당한 부분인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수도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장사정포 능력을 보유한 가운데서 공세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북한 주도의 다양한 국지도발 위협의 잠재성이다. 북한은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

하는 한편 핵무기, 미사일을 중심으로 비대칭전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는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이 제고됨과 함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연합전력의 우세로 쉽게 북

한이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 위협과 갈등요인의 지속이다. 잠재적 위협과 주요 갈등요인은 해

양영토 및 도서영유권 주장, 해양자원 개발 경쟁 등에서 연유한다.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배타

적 경제수역에 대한 획정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수산자원 획득 및 해양자원 개발과 관

련하여 주변국과 항상 논란의 이슈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독도 및 이

어도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도 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2018년 중국 정찰기가 이어도와 제주도 사이 해역을 비행하는 

등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이는 이어도 해역에서의 정찰 비행을 정례화하고 있

는 것으로, KADIZ 무력화 의도가 깊게 내포된 활동으로 보여진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당국

은 중국의 움직임을 이어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조영빈 2018).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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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이 한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출처: 조영빈 (2018).

  2) 합동신속대응부대의 필요성

     (1) 위기 발생 시 대응속도의 중요성

전통적인 안보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서북도서 및 해역이나 독도, 이어도 등은 육지로부터 수

십∼수백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높은 수

준의 방어력을 배비해야 한다면 전력운용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렇기에 

효율적인 전력운용을 위해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전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위기 이전 

단계로 환원시킬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잠재적 위협을 고려할 때 독도, 이어도에서의 분쟁 발생시 해군과 공군 위주의 지

원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비책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도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

다. 즉, 독도 및 이어도 일대에서의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의 향상은 다양한 자원과 수단을 이용

하여 대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항공자산과 특수전 전력 등을 신속히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속도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안광수 

2011,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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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들이 진행

되고 있는데, 일례로 2019년 8월 25∼26일까지 육군 특전사 병력과 해군 이지스 구축함까지 최

초로 투입되어 독도방어 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이근평 2019).  이와 같은 합동성 제고를 위한 

2개 군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 위기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경우, 위기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2) 육·해·공군의 통합성 제고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며, 협소한 영토

면적 때문에 유사시 외부 위협세력의 기습 침공에 따른 전 국토의 전장화 위험이 매우 높다. 그

렇기에 육·해·공군 가운데 어느 하나의 군이 아닌 최소 2개 이상의 군종이 하나의 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김종하·김재엽 2008, 465-467).

한국은 군별로 독자적인 작전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에 적절한 전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발전은 군의 독자적인 작전영역의 중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동성2)이라는 명제 하에 각 군의 능력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통합성 제고 노력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군 전력의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궁극

적으로 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군은 다양한 위기 발생시 기민성과 융통성을 지닌 특수전부대, 기동부대 등을 지

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군은 해양에서의 기동성과 융통성을 지닌 이

지스함과 잠수함 등을 운영할 수 있고, 공군은 최근 전력화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여

러 최신 전투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화력과 기동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육·해·공군이 지닌 능력을 통합하여 운용한다면 미래 다양한 형태의 위기

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현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안광수 등 2011, 73-74).

2.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역할 고찰

 1) 전통적 안보위기에 대한 역할

 전통적 안보위협으로 위기가 촉발될 경우 합동신속대응부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안광수 등 2011, 79-82).  

(1) 위기 억제에 기여: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국지도발과 분쟁 등의 위협은 언제든지 촉발될 

2) 합동성(合同性 : Jointness)이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군종이 공통의 군사목적 달성을 위해 군사적 노력을 
조율하고, 전투력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육·해·공군의 협동능력, 즉 팀
워크를 뜻한다 (김종하·김재엽 200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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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억제는 실질적인 능력을 현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합동전력으로 구성된 기동 및 화력능력은 북한이나 잠재적 위협이 도발 및 분쟁을 야기할 시 감

수해야 할 대가 혹은 위험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억제를 달성하고 있다.

(2) 위기 대응에 기여: 안보 관련 위기 발생시 대응의 핵심은 위기 상황을 조기에 통제하고 

위기가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위기 징후 식별시 합동신속대응부대를 현장에 투입시켜 위기를 조기에 통제함으로써 

위기의 고조나 확산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시 합동신속대응부

대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써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3) 위기 복구에 기여: 위기의 복구란 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

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이며, 위기 복구는 응급복구 및 단기복구, 재발방지와 위기에 취약한 구조

적·근복적 원인을 제거하는 장기복구로 구분이 가능하다 (김열수 2005, 47-48). 위기 복구 단

계에서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역할은 현장에 배비된 전력과 함께 현장의 방어태세를 위기가 발생

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방어에 취약한 부분을 색출해 보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합동

신속대응부대는 도발 현장의 대비태세를 복구하고 위기 이전의 안정 상태로 회복시키고 다음 위

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반준비를 갖출 수 있다.

2) 비전통적 안보위기에 대한 역할

합동신속대응부대는 오늘날 안보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각종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

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 구체적으로 대응

이 필요한 영역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위협: 불특정한 주체에 의한 사이버 공격시 합동신속대응부대에 해당 분야의 전문

적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이버·전자전 부대를 편성, 신속히 투입해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고 확

산되지 않도록 초동조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이버를 

이용한 공격에 직면할시 적절한 초기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유사시 상황에 대비한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역량은 전통적 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분야인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전염병 및 원전사고: 2002년 5월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대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군

은 이동통제를 통하여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처럼 대규모 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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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위협시 합동신속대응부대는 현지에 빠르게 투입되어 방역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테러

나 재해·재난에 따른 원전사고로 인한 위기 발생시 전문성을 지닌 대테러 부대, 화생방 부대, 

공병부대 등 기술능력을 구비한 합동신속대응부대를 투입하여 초기조치 및 복구지원 그리고 주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안광수 등 2011, 82-83).

(3) 에너지 안보에 기여: ‘에너지 안보’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수준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적

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김상배·신범식 2017, 325). 특히, 한

국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수출품을 생산하고 있기에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고 있겠지만 국제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에너지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매일 2100만 배럴의 석유 및 석유 파생상품(전세계 석유 및 석유 파생상품의 21%)

이 출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6%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로 향하

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존재는 직·간

접적으로 해양 수송로 안전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 수급 안

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환용 2019).

(4) 난민문제에 대응: 시리아, 예멘 등지의 내전으로 불거진  불법 이주자 및 난민의 국내 유

입 문제는, 난민문제가 안보와 연계될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제주도에 500

여 명의 난민이 유입되어 이슈화된 사례를 감안하면, 그보다 더 많은 난민의 대량 유입에 대비해 

그러한 위기를 조기에 식별·조치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기동성을 지

닌 합동신속대응부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상배·신범식 2017, 227-254; 박미라 

2018).

Ⅲ.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시 장·단점 분석

1. 선진국 신속대응부대 운용부대 장·단점 분석

 1) 유럽 및 미국의 신속대응부대 운용사례 분석

   

가) NATO 신속대응군의 장·단점

NATO 신속대응군 운용에서 드러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단급 육군부대, 해군의 상

륙·지원전단, 공군의 전투기 및 공중급유기,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갖춘 합동원정군이 구성

되어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상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시 편성은 유럽 지

역내 다양한 위기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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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5일 내에 세계 어느 지역으로든 투입되어 1개월간 독자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신속대응군은 육·해·공군으로 구성되어 위기 발생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

이 가능하고 1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위기 이전 단

계로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 

셋째, 평화유지, 대테러 작전, 인도주의적 지원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

종하·김재엽 2008, 263). 과거 1999년 NATO는 대규모 공습으로 코소보전에서 세르비아군을 

몰아낸 이후 유엔을 도와 코소보의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임무 외 대테러 

작전 및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등 위기 발생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

고 있다 (이상인 2008).

반면 단점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 유럽의 다수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면서 국가간 

전력 불균형이 나타나 협동작전에 있어 실질적인 통합성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한 예로 과

거 코소보전에서 세르비아 공습을 위한 총 출격횟수의 60% 이상을 담당해야 했던 미국 측 정책

결정자들은 유럽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김준석 2009, 8).  

둘째,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통합 연습·훈련 소요가 증대된 반면 그에 부합하는 

수준의 장비와 훈련 여건의 보장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과거 2003년 NATO가 미국 주도의 아프

간 전쟁에서 지휘권을 넘겨받은 후, ISAF(국제안보지원군,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는 만성적인 병력부족 현상에 시달렸다. 특히, 2008년 당시 군사작전수행에 필요한 병력

수준의 80%∼85% 정도만 충족시키는 상황이었으며, 현재도 유럽 국가들의 지상군 병력 중 

70% 이상이 낡은 장비와 훈련 부족으로 인해 많은 제한사항을 노정하고 있다 (김준석 2009, 9).

셋째,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대응군 운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각국의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의 대표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조차 NATO 분담금 액

수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에 못 미치는 기여를 하고 있어 미국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임

을 고려했을 때 이는 실질적인 제약사항이라 볼 수 있다 (김광수 2018).

(나) 미국 신속대응군(스트라이커 여단)의 장·단점

미국의 신속대응군 운용이 보여주는 장점은 첫째, 여단급으로 대대급의 포병, 기동정찰, 전투

근무(정보, 공병 포함), 그리고 지원(의무, 보급 포함) 등을 갖추어 유사시 신속대응 가능토록 상

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4일 내에 세계 어느 지역으로든 가장 먼저 투입되어 일정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셋째,  평화유지, 대테러 작전, 인도주의적 지원 등 다양

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하·김재엽 2008, 207-209). 

반면 이라크전을 비롯한 실전에서 나타난 단점도 적지 않다. 첫째,  여단급 예하 장비의 경량

화에 따라 전장에서의 취약성이 나타난다. 한 예로 이라크전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급조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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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지뢰 등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다. 

둘째, 여단은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단독작전 수행이 가능한 기간은 비교적 짧

다. 주지하다시피 여단은 제한된 방호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속대응에 초점을 둔 편제이기에 

장기간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속지원 없이는 많은 제한사항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 

셋째, 여단은 초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후속부대의 투입여건을 보장하는 등, 위기의 초기 단

계에 국한된 역할만을 수행한다. 예컨대 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투입되어 후발병력이 올 때까지 

적의 공격을 막는 한편, 뒤이어 오는 부대가 안착할 수 있도록 활주로나 기지를 확보하는 임무 

등이다 (안광수 등 2011, 46-48)

2. 한국군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시 장·단점 분석
 

 앞서 소개한 미국의 경우 스트라이커 여단 창설은 국가 및 국방부 수준에서의 전략을 구현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에도 명확한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

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창설이 논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합동신속대응부 창설 논의는 실무자 수준에 그쳐, 하향적(‘Top-Down’) 방

식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합동신속대응부대가 창설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을까? 전략/교리 측면, 군사기술 측면, 조직/편성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시 장점

 1) 전략 / 교리 측면

전략/교리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전

략적 수준3)의 ‘합동군사전략’ 발전을 위한 구체적·실체적 시험 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가들은 전략적 수준의 안보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층위의 전략문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군도 미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문서 중 하나인 ‘합동군사전략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합동신속대응부대’와 같은 실

질적인 부대의 운용을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합동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대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새로운 합동교리를 제안할 수 

있는 작전술 수준 제대의 현장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발전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물론 부대 운영을 통한 교리발전과 교리발전을 반영한 부대 운영 중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3) 전쟁의 수준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으로 구분된다. 이는 국가전략목표와 전술행동 간의 연계성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한 관념적 구분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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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양자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율한다면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운영을 통해 분명 새로운 합동교리를 창안하고 기

존 합동교리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합동교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합동신

속대응부대는 전통적 안보위기 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정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불특정 주체에 의한 사이버 공격시 군내에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하여 초기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합동사이버작전’ 등 분야별 작전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나아가 조직/편성 분야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군사기술 측면

합동신속대응부대가 창설된다면 군사기술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3군이 공통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휘통제 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의 육·해·공군의 지휘통제체계는 다양한 수준에서 상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에 통합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실제 3군이 통합된 합동부대가 창설될 시 보

다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 개발 소요가 제기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3군간 상호운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검토·실험하고 전력

화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 안보위협은 다양한 영역

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하며, 합동신속대응

부대의 창설과 운영은 3군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하는 계기로 

작용해 성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셋째, 비전통적 안보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합동전력’을  창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것이다. 미래에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4)로 통칭되는 사이버 및 전염병, 원전사고, 

이주 및 난민 문제와 관련된 비전통적인 안보분야에도 ‘합동전력’을 투입하여 위기를 상쇄시켜야 

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합동신속대응부대’를 운영해 봄으로써 새로운 ‘합동전력’

이 창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예컨대, 미래 합동사이버·전자전부대의 상시 편성

과 해당 부대에 구비되어야 할 사이버 장비 및 휴대용 전파탐지 장비 등 새로운 전력소요를 염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신흥안보의 개념은 복잡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 진화생물학 등에서 생산된 이론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다. 
신흥안보는 시스템 내 미시적 상호작용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변화하여 이른바 ‘양질전화(良質轉化)’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전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즉 
일본의 원전사태, 북한이 사이버 공격, 탈북 및 이주문제 등의 문제가 다른 여러요소들과 연계되어 사소한 문
제들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개념이 융합
되는 모습을 일컫는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이론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김상배·신범식(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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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직 / 편성 측면

  조직 / 편성 측면에서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은 첫째,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에 필요

한 창의적인 인적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조직을 설계하고 재조정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할 것이

다. 2018년 7월 육군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육군본부 직할에 ‘육군미

래혁신연구센터’를 개편하여 미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김호준 2018). 이러한 새로운 조직의 등장은 해군과 공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9년 1월

에는 국방부 내에도 상시 조직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3대 혁신분야 8대과제를 선정하여 미래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국

방부 2019).

둘째, 3군 체제를 전투기능, 임무기능의 새로운 합동 군종 체제로 변모시키는 단초로 활용 가

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군은 합동특수전사령부, 합동전력사령부 등 전투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조직들을 운용하며 전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군도 다양한 군

종 체제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합동신속대응부대’

의 창설을 통해 합동특수군, 전략군, 기동군, 국제평화지원군 등에 발전적 논의를 유도할 수 있는 

전초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전통적 안보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편성을  추동할 것이다. 즉 합동신속

대응부대 운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통합을 촉진시켜, 미래 전장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동사이버·전자전 부대, 합동화생방부대, 합동민사부대 등의 창설에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김종하·김재엽 2008, 470).

           

 (2)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시 단점     

 1) 전략 / 교리 측면

앞서 살펴본 타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합동신속대응부대의 단점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 

첫째, ‘전략적 수준’ 중심의 ‘합동군사전략’ 개발에만 천착하여 ‘작전적 수준’ 및 ‘전술적 수준’과

의 연계성이 결여된 개념이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합동신속대응부대’가 갖춘 능력만을 고

려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작전사령부급이나 군단 및 비행단, 함대급 제대와 연계된 전략개념 창

출에는 등한시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경우 오히려 군사대비태세의 향상

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특정군의 전력소요를 제기하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집착하여 합동성 강화와 억지력 제

고라는 궁극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육군의 전력증강측면

에서 전투원의 방호력과 타격력을 증대시키는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드론+로봇) 전력화나 혹은 

공군의 전력증강측면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통한 이어도 및 독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치중되어 특정군 중심으로 ‘합동신속대응부대’의 구성을 편성하여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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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특정군의 전력소요를 창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가능성도 나

타날 수 있다.

2) 군사기술 측면

군사기술에 있어 예상되는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군간 지휘통제 관련 상호운용성을 제

고시키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링크 및 연결체계, 그리고 암호체계 개발소요가 발생하여 ‘합동신속

대응부대’ 창설 초기 국방예산 증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합동군 형태의 부대가 창설된다면 

3군을 통합한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나 기존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합동군 지휘통

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통합된 지휘통제체계는 위기 발생시 

육·해·공군 부대간 상호협조된 작전 수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합동신속대응부대’는 

전통적 안보 위기 및 비전통적 안보 위기 모두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3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3군간 공통전력으로 사용 가능한 지휘통제체계나 지속지원분야에 해당되는 정비 및 보

급체계에 대한 기술의 소요가 특정군에 유리한 독자적인 체계 개발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

가 있다.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창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력들과 작전지원 분야, 예컨대, 우

주기반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휘통제체계나 작전지원을 위해 개발된 정비 및 보급체계의 등장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의 등장은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임무수행역량 극대

화가 아닌, 특정군의 전력보강과 독점적인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근거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

3) 조직 / 편성 측면

조직 / 편성에 있어 예상되는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동신속대응부대 예하 모든 부대에 

상비조직을 편성할 시 인원, 장비, 시설 소요 증가로 국방예산 증액이 요구될 소지가 농후하다. 

경제 및 복지 관련 예산소요가 증대되어 제한된 재원을 국방분야에만 투입시킬 수 없는 국제

적·국내적 정치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소요가 국방예산에 반영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박봉규 2003, 218).

 둘째, 첨단무기 및 기동수단의 운용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시설  확보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그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임무

에 부합하는 부대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인근 거주 주민의 민원과 항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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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제언

1.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 대비 체계적·과학적 분석의 필요성

먼저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을 위한 초기 단계부터 제 분야의 전문가(통신전문가, 암호전문

가, 우주 및 해양공학 전문가, 로봇공학자, 심리전문가 등)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분쟁양상(저강

도∼고강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대구조 및 편성 그리고 임무와 역할에 관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2019).

이와 함께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을 위한 중간 및 최종 단계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열린 시스템(Open-Architecture)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검

증 체계를 구축하여 비용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조속히 구비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가재정 환경을 감안했을 때 국방분야에 투입 가능한 재원이 한정적임은 주지

의 사실이다. 그렇기에 보다 과학적인 분석 및 검증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

해서는 군사운용분석 및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유지하고 새로운 분

석 모델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을 통한 합동성 강화 토대 구축

미래 한반도가 직면할 위협은 다종·다양할 것이며, 저강도 분쟁부터 고강도 분쟁까지 여러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는 부대를 마련하고 투입하여 위

기이전 단계로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상설 합동신속대응부대 편성 및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앞에서 제시된 창설

시 장점으로 예상되는 3군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상호운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

아가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 다영역(지상·해상·공중 + 사이버, 우주)작전에서5) 위기 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맞춤형 합동신속대응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합동훈련을 모색해 보아

야 할 것이다. 글 서두에 언급한 2019년 독도방어훈련은 그러한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매년 하와이에서 해군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환

태평양(RIMPAC : RIM of the PACific)훈련에 해군 특수전부대 뿐만 아니라 육군의 특수전부대

가 함께 참여하는 등  합동성을 제고하고 각 군간의 협조된 작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

속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안승회 2019).

5) 미국은 2014년 미래 전쟁수행 개념으로 ‘다영역 작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부대구조, 전력구
조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US TRADOC 2014).



14/16

Ⅴ. 결  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적 안보분야와 비전통적 안보분야에 포괄적, 능동적으로 대

처 가능한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면밀히 준비하고, 특히, ‘합동신

속대응부대’ 창설 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구체

적인 대응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동신속대응부대’는 각종 위협에 맞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여러 위기 발생시 초기에 신속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에 가장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언제든지 무력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환

경에서 전 분야에 전력을 배비한다는 것은 많은 재원과 노력이 투자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

과적이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냉전 종식 후 경제 및 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합동신속대응부대의 창설·운용임은 분명

하다. 미래의 국제 안보환경 가운데서 지속가능한 국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적절한 부대를 편성

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토록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하며 내실있게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절

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15/16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김상배·신범식 편. 2017. 『한반도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 복합지정학의 시각』, 서울 : 사회

평론아카데미.

김종하·김재엽. 2008. 『군사혁신(RMA)과 한국군』, 서울 : 북코리아. 김열수. 2005.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서울 : 오름.

김준석. 2009. 『21세기 미국-유럽 동맹관계의 변환』,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박봉규. 2003. “군사혁신의 이론과 실제 : 미국 군사혁신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아세아연

구』 제46권 1호, 

안광수, 이규열, 양우철, 김정익, 윤용진. 2011. 『한반도 안보환경에서의 신속대응군 역할과 

운용방안』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6.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작전 기본개념 발전방향,” 2016-5차 정책

포럼 결과보고서, 성남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민화. 2017.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 서울 : (사)창조경제연구회.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2014. The U.S. Army 

Operating Concept: Win in a Complex World 2020-2040. TRADOC Pamphlet 525-3-1 

(2014.10.31.), 

<인터넷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2019. “국방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전체회의 개최.”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90482 (검색일: 2019년 11월 24일).

김광수. 2018. “꿈일까 몽상일까. 프랑스·독일, 유럽 군대 창설 모처럼 의기투합.” 한국일보 

(2018.11.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141728741037 (검색일: 

2019년 11월 24일).

김호준, 2018.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발족. ‘20년 후 육군 청사진 설계’.” 연합뉴스 

(2018.7.3.).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3051800014 (검색일: 2019년 11월 

24일).

김환용. 2019. “호르무즈해협, 세계 에너지 안보에서 왜 중요한가?” 글로벌이코노믹 

(2019.7.15.).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07150907254569f806fa96c5_ 

1&mobile=1 (검색일: 2019년 11월 24일).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90482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3051800014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07150907254569f806fa96c5_1&mobile=1


16/16

박미라. 2018. “불법체류자 증가에 제주 ‘무사증 입국’ 다시 논란.” 경향신문 (2018.6.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212111035 (검색일 : 

2019년 11월 24일).

안승회. 2019. “다자간 협력 강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찾는다.” 국방일보 (2019.6.13.). 

http://kookbang.dema.mil.kr/newsWeb/m/20190614/4/BBSMSTR_000000010024/view.do 

(검색일: 2019년 11월 30일).

이근평, 2019. “독도방어훈련 이지스함·특전사 첫 투입.” 중앙일보 (2019.8.26.).

https://news.joins.com/article/23561598 (검색일: 2019년 11월 30일).

이상인. 2008. “나토, 코소보 평화유지 임무 재확인.”  한국경제 (2008.2.19.). 

http://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8021948838 (검색일: 2019년 11월 24

일).

조영빈, 2018. “중국 정찰기, 이어도 부근 방공식별구역 침범.” 한국일보 (2018.10.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91733728764 (검색일: 2019년 11월 

30일).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국방연구팀. 2019. “전쟁 계획조차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한국군.” 여시재 주간인사이트 (2019.4.26.). https://www.yeosijae.org/posts/604 (검색일: 

2019년 11월 13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56159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91733728764
https://www.yeosijae.org/posts/604(�˻���

	[워킹페이퍼] 문장권(육군),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합동신속대응부대 창설시 장·단점 분석을 중심으로
	책갈피
	_top



